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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산 낭비의 전형, 한국마사회
로고 변경에 수십억원 쓰려 해 

수입 감소로 공휴일 경마까지 하면서, 바꾼 지 얼마 안 된 로고 교체하려 해 
8년 전에도 19억원 들여 로고 변경했으나, 부정적 이미지는 여전해 
김재원 의원, “일회성 이벤트보다 꾸준한 투자로 브랜드 이미지 제고해야”

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(경북 군위군․의
성군․청송군)에 따르면, 한국마사회가 만든 지 8년 밖에 안 된 회사 로고를 수십

억원을 들여 또다시 변경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. 한국마사회는 용역비 3.9억

원을 들여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, 지난 달 새 브랜드 선포를 위한 행사를 개

최할 예정이었으나 장태평 회장의 갑작스레 사임으로 행사가 보류된 상태이다.  

한국마사회는 8년 전인 2005년에도 로고를 변경하였고, 당시 용역비 3.5억원을 

비롯해 서울경마공원, 18개 장외지점 등 사업장별 로고 교체 비용으로 총 19억

원을 지출하였다. 

한국마사회는 경마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확대, 브랜드 경

쟁력 강화를 위해 로고 변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. 하지만 2005년에도 똑같은 

이유로 로고를 변경했으나, 경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바뀐 게 없다. 실제로 

2012년 갤럽이 실시한 ‘한국마사회 이미지 및 광고효과 조사’에 따르면, 경마

에 대한 이미지는 도박, 사행성 등 부정적 인식이 54.1%였으며, 마사회에 대한 

이미지 역시 경마, 도박 등의 부정적 인식이 40%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매출 하락을 이유로 올해부터 공휴일에도 추가 경마를 실시하고 있는 마사회

가 로고 변경 효과가 불확실한데도 10년도 채 안 된 브랜드를 수십억원을 들

여 또다시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. 

김재원 의원은 “마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는 로고 변경 같은 보여주기

식 이벤트가 아니라 건전한 경마 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에 의해 가

능할 것”이라면서, 24일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에 로고 변경의 중단과 그 예산

을 경마고객을 위한 투자로 돌리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끝. 


